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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안젤리나 졸리(왼쪽)가 아들 매덕스(오른쪽)

를 한국에 두고 오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. 

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4일 엔터테인먼트 투나잇

과의 인터뷰에서“매덕스와 헤어지며 속으로‘울어

서 아이를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’고 생각했다.”며 

“공항에서 헤어지면서 6번은 뒤돌아본 것 같다. 매덕

스는 계속 손을 흔들어줬다.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

는 것을 매덕스가 알게 돼 기쁘다. 아들이 보고 싶다. 

비행기 표를 끊은 것은 아니지만 곧 다시 한국에 갈 

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 

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18일 매덕스의 연세대학교 

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. 3박 4일간 

서울에 머문 후 21일 한국을 떠났다. 

한편 매덕스는 지난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연세

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연세대 국제학부 언더우드

국제대학 입학식에 참석했다. 이날 매덕스는 입학식

에 함께 참석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자연

스러운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. 매덕스는 1년 간 연

세대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낼 뒤 신촌 캠퍼스

에서 생활한다. 

매덕스는 안젤리나 졸리가 지난 2002년 캄보디아

에서 입양한 첫 아들이다. 매덕스는 미국의 다른 학

교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, K팝에 관심이 많

아서 한국의 대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. 졸

리는 지난해 11월 매덕스와 함께 연세대 캠퍼스 투

어를 한 바 있다.

안젤리나 졸리 “아들 한국 두고 오며 눈물”

그룹 NCT 127이 미국 대규모 자선 공연‘2019 글

로벌 시티즌 페스티벌’(Global Citizen Festival)에 출

연한다.

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9월 

28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 K

팝 가수로는 처음 출연한다.

‘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’은 빈곤에 대한 사회

적 인식을 개선하는 단체‘글로벌 파버티 프로젝

트’(Global Poverty Project)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

2012년부터 매년 진행한 자선 음악 축제이다. 올해는 

NCT 127을 비롯해 퀸, 애덤 램버트, 얼리샤 키스, 패

럴 윌리엄스, 원리퍼블릭, 휴 잭맨 등 세계적인 가수

와 배우들이 참석한다.

이날 공연은 미국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 MSNBC 

방송과 유튜브, SNS 채널 등에서 생중계된다.

NCT 127은 지난 5월 발표한 미니앨범‘NCT #127 

위 아 슈퍼휴먼’(WE ARE SUPERHUMAN)으로 미

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‘빌보드 200’11위에 올

랐다. 

NCT 127, 
미 자선공연 출연

디즈니가 11월 출시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‘디

즈니+(플러스)’의 월 이용료를 동종 서비스 넷플릭

스보다 싸게 책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.

디즈니는 이 상품의 기본 상품인 고화질(HD) 서비

스를 월 6.99달러에 제공한다. 이에 대해 경제매체 

CNBC는 지난 26일“이는 넷플릭스를 포함해 늘어

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 압박을 가중

할 수 있다.”고 지적했다.

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기

본 상품에서 H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. 반

면 디즈니는 방대한 영화와 TV 쇼를 4K(HD보다 화

소 수가 4배 많은 초고화질)에 명암 대비를 높여 화

면에 생동감을 더하는 HDR(하이 다이내믹 레인지), 

입체 음향을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스 등과 함께 제

공할 예정이다.

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기본 상품 가격은 월 8.99달

러로 디즈니+가 예고한 기본 상품보다 비싸다. 넷플

릭스는  HD 화질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

품을 13달러에 제공하고 있다. 후발주자인 디즈니

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아 시청자를 확보하

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.

다만 디즈니+의 기본 상품은 주로 어린이와 가족 

시청자를 겨냥할 예정이지만 넷플릭스는 이보다 좀 

더 폭넓은 콘텐츠를 갖고 시청자 일반을 타깃으로 

삼고 있다.

또 스포츠 채널 ‘ESPN+’와 광고가 나오는‘훌루’

를 포함한 디즈니+ 구독료는 넷플릭스의 HD 요금

제와 똑같은 월 12.99달러가 될 예정이다.

디즈니+, 월 6.99달러에 고화질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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